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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개선에 따른 건설현장 작업복 착의기능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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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unctionality with material-improved working uniform(protocol,
P) and current working uniform(control, C). Movement functionality evaluation of material-improved working uniform
was carried out through sensory evaluation of working uniform. And Oxygen uptake was explored to different working
uniform(P, C) in relation to a physiological functionality measurement. The results have been shown as follows: It was
found that the workers feel uncomfortable with the parts of the wrist, the back width, the shoulder seam and the side
in the current working uniform when they move their arms up and down, but the inconvenience has been reduced in the
material-improved working uniform. And It was found that the workers feel uncomfortable with the parts of the back
width, the wrist and the side seam of the jacket, and the waist, the hips and the thigh of the trousers in the current work-
ing uniform when they move their waist, but the inconvenience has been reduced in the material-improved working uni-
form. In the current working uniform, it was also found that they feel uncomfortable with the parts of the horse riding
position in which they stand straight in their slightly bended knees, with the parts of the hips, the side seam, the thigh
and the knees when they crouch down, and with the parts of the hips and the thigh when they put one of their legs onto
a higher place. However, the inconvenience was reduced in the material-improved working uniform. Oxygen uptake,
which was measured to assess physiological dressing functionality, was found to be higher when people work in an uncom-
fortable uniform than when they work in a uniform of better functionality by an increase in metabolic rate, which can be
a cause of workers' inefficiency of fati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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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작업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련의 생산 활동을 의미하므로

작업복은 우선적으로 작업 동작에 적합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또 작업환경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위험요인과 인체보호를 위

한 작업복의 필요성능 등이 달라지므로 작업환경의 파악이 선

행되어야 할 것이다. 작업복은 작업복을 착용하는 작업자의 연

령·성별·건강·활동 등 신체적 특성과 작업복의 형태구성

착장 특성이 종합적으로 연결되어(Rosenblad, 1985), 작업자의

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작업복의 쾌적성은 작업복의 무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

며 정전기, 신체에 대한 마찰과 같은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의복의 구속성도 쾌적성을 평가하는 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신체움직임에 대한 옷의 적응능력에 의해 결정되

어진다. 특히 어깨 수준 위로 팔을 올려 작업하는 경우, 작업

복의 등과 어깨와 겨드랑이 부분에서 동작이 자유롭고 움직이

기 좋아야 하며 목과 손목부분도 잘 맞아야 한다. 또 땀에 의

해 젖은 의복이 내의 또는 피부표면에 달라붙는 등 의복의 부

가적인 마찰은 작업 시 인체 움직임을 방해한다(Nielsen,

1991).

마찰력, 신축성, 강연성에 대한 소재적 특성은 동작에 따른

몸의 움직임에 따라 피부를 가로질러 미끄러지고 굽혀져 신체

적응성에 도움을 주며 작업자의 동작은 작업복을 움직이게 하

는 원인이 되어 동작에 적합하도록 작업복의 형태를 변화시킨

다. 따라서 작업복의 이런 메카니즘은 작업복의 소재적 특성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지며 강연성이 강한 소재라면 동작에 따라

굽혀지지 않는 등 동작에 저항하여 부가적인 힘의 부과, 운동

성의 제한 등이 생겨 작업자의 피로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Adams et al., 1994).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작업복을 디자인 할 경우, 극한이나

극서의 작업환경이라면 단열성능이 좋은 소재, 위해성분을 다

루는 작업환경이라면 불침투성이 있는 소재가 요구되는 등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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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환경으로부터 보호에 적합한 소재 선정을 우선적으로 하게

된다. 일반 환경에서의 작업복인 경우에도 작업장에서 미끄러

지거나 추락 또는 상해로부터 인체보호를 위해 내구력이 있는

소재를 선택하는 등 의복설계에 있어 소재는 중요한 디자인 요

소 중 하나이다.

여러 산업현장 중 건설현장은 작업과정에 따라 작업장이 옥

내, 옥외, 지상, 지하로의 변동이 잦으며 계절 및 날씨에 따른

환경변화와도 작업환경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 건설현

장 근로자는 야외에서 태양아래 지속적으로 신체가 노출될 뿐

만 아니라 관절 움직임이 크고 다양한 작업동작을 반복적으로

행함에 따라(최재욱 외, 2000) 보호성과 쾌적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동작 기능성 및 생리적 기능성을 고려한 작업복의 착용이

요구되는 실정이다(이상도·우동필, 1999; 이태식·김용천,

1997; 김대성·양성환·이인섭, 2002). 

따라서 본 연구는 소재가 다른 작업복을 제작하여 착의관능

검사를 통한 동작기능성과 일정 운동 시의 산소섭취량측정을

통해 생리적 기능성을 측정하였으며, 건설현장 근로자의 인간공

학적인 작업복을 개발에 대한 기초자료로써 활용되고자 하였다. 

 

2. 실험방법 및 절차

2.1 피험자 

피험자는 제 5차 국민체위 조사보고서(2003)에 따른 체형 분

류에서 L size의 치수에 근접한 20대 성인 남성 7명(21.9±2.8

세, 67.07±3.38Kg, 키-173.01±3.68cm, 가슴둘레-95.54±2.99

cm, 허리둘레-78.58±3.20cm)으로 선정하였다. 피험자들에게는

사전에 실험절차를 설명하였으며 실험에 대한 동의를 얻어 실

험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2.2 실험복

실험복인 작업복은 대구시 W 건설회사에서 현재 지급되어

착용되고 있는 작업복과 동일하도록 한국 봉제기술 연구소에

의뢰하여 L size로 제작하였으며 기존 작업복(control, C)은 일

반적으로 작업복에 사용되고 있는 면/나일론 혼방소재를, 소재

개선 작업복(protocol, P)은 쿨맥스와 폴리우레탄이 포함되어 있

는 소재를 선정하였다(Table 1).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작업복은 대구시 W 건설회사에서 현재

지급, 착용되고 있는 점퍼형 작업복 L사이즈(가슴둘레 110 cm,

허리둘레 80~84cm)와 치수 및 디자인이 동일하도록 한국 봉제

기술연구소에 의뢰하여 제작하였다. 

2.3 실험방법

동작 기능성 평가를 위해 리커트 5점 척도법을 사용한 착의

관능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피험자는 첫 실험 시 임의의 순서에

의해 실험복을 착용하고 선정된 동작에 따른 신체 각 부위의

착용감에 대해 매우 불편하다 1점에서부터 매우 편안하다 5점

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틀 후 다른 실험복을 착용하고 동

일한 착의 관능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실험복은 면 100%

의 런닝셔츠와 팬티를 착용한 위에 착용하도록 하여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작업복 착용 시와 동일조건이 되도록 제한하였다.

관능검사에 사용된 동작은 작업복에 관한 문헌(김영희, 2002;

김혜령서미아, 2002; 박선희, 1995; 박윤숙, 1989; 류정덕,

1982)들을 참고하고 건설현장 작업복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

여 선정하였으며, 각 자세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생리적 기능성 평가를 위한 산소 섭취량(Ventilatory

equivalent for oxygen, VO2)은 직접측정법인 ‘Breath by

Breath’ (Quark b
2
, Cosmed Srl., Italy)법을 사용하여 측정하

였으며 측정기기를 30분 이상 워밍업한 후 시작하기 전에 기

본수치 조정을 한 상태에서 피험자에게 본체와 연결된 마스크

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산소 섭취량 측정 역시 두 벌의 실험복을 임의의 순서에 의

해 각기 다른 날 착용하고 실시하였으며 실험스케쥴은 휴식기

20분, 첫 번째 운동기 20분, 첫 번째 회복기 10분, 두 번째 운

동기 20분, 두 번째 회복기 10분, 총 80분으로 구성하였다. 운

동은 트레드 밀 위에서 4km/h의 속도로 걷기를 실시하였으며,

전 실험기간 동안 피험자가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호흡할 때마

다 들이 마신 산소 섭취량을 기록하여 이를 1분 단위로 환산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working uniform

Content
Fabric

weave

Weight

(g/yd
2
)

Count Denier (threads/inch) Tensile strength(N) Strain(%)

warp weft warp weft warp weft warp weft

Cotton/Nylon 70/30 Plain 271.0 20's 70D/2 105 73 682 765 23.4 54.1

Nylon/PU/Polyester

45/18/37 

Double 

cloth
173.0 70D 40D 140 120 625 676 99.8 104.8

Fig. 1. Illustration of the working uni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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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을 결과에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팔의 수직 동작

각 피험자가 기존 작업복(C)과 소재개선 작업복(P)을 임의의

순서에 의해 착용하였을 때 팔의 수직 동작에 따른 작업복 각

부위의 착의평가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팔 뒤로 최대 올리기 동작(AV-1)에서의 각 부위 유의차는 나

타나지 않았으며, 팔 앞으로 90
o
 올리기 자세(AV-3)에서는 뒷

품, 뒷중심, 어깨솔기, 손목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내었다. 따라

서 팔을 앞으로 90
o
 올리는 동작의 작업은 작업복의 뒷품, 뒷

중심, 어깨솔기, 손목부위에서 의복의 구속이 발생하게 되므로

기존의 작업복 소재와 같은 신축성이 없고 강도가 좋은 소재인

Table 2. The posture of sensory test

Fig. 2. Sensory test about vertical movements of arm(*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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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다른 디자인 요소를 도입하여 이 부분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팔 위로 최대 올리기 동작(AV-4)에서는 뒷품, 뒷중심, 손목에

서 유의한 차를 나타내었다. 이들 각각의 부위는 소재개선 작

업복을 착용하였을 경우 3.0 이상의 값이 평가되어 소재를 달

리 한 경우 같은 디자인의 작업복이더라도 동작에 따른 불편함

이 해소됨을 알 수 있었다.

3.2 팔의 수평 동작

각 피험자가 기존 작업복과 소재개선 작업복을 착용하였을

때 팔의 수평 동작에 따른 작업복 각 부위의 착의관능검사 결

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팔을 90
o
로 든 상태에서의 수평동작에서는 팔 옆으로 90°

올리기 자세(AH-3)에서 옆솔기에 유의한 차를 나타내었으며 그

외 모든 동작에서는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3.3 허리 동작

각 피험자가 실험복을 임의의 순서에 의해 착용하였을 때 허

리 구부림 동작에 따른 착의 관능검사 결과를 Fig. 4에 나타내

었다. 

허리 뒤로 최대 젖히기 동작 시(W-1)에는 바지의 허리부분

과 앞 밑위부분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나 소재개선 작업복의 동

작기능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작업복을 착용하였을

경우에도 3.0보통이다 이상의 값이 평가되어 불편함이 평가되

지 않은 것은 작업복의 상의가 점퍼형식으로 되어 허리 뒤로

최대 젖히기 동작 시 점퍼 허리단이 들려 동작에 따른 의복의

구속성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30
o
 굽히는 동작(W-2)에서는 엉덩이 부위에서 유의

한 차를 나타내었으며 기존 작업복 착용시 2.43에서 소재 개선

작업복 착용 시 3.57이 평가되었다. 이 작업동작은 실태조사에

서 작업빈도를 많이 나타난다고 평가된 동작으로 기존 작업복

이 작업복으로서 형태나 소재가 적절하지 않음에도 회사에서

지급된다거나, 적절한 작업복이 없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착용되고 있어 근로자들에게 쾌적한 작업환경을 부여하고 있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다. 소재개선 작업복의 평가 값이 모든 부

위에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소재의 선택만으로도

동작에 따른 기능성이 증가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으로 90
o
 굽히기(W-3), 최대 굽히기 동작(W-4)은 특히나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작업동작으로 앞으로 90
o

굽히기 동작에서 손목부위, 엉덩이, 바지 앞부분과 옆솔기, 허

벅지 부위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앞으로 최대 굽히기 동

작에서는 바지의 허리, 엉덩이, 허벅지부위에서 유의차가 나타

나 큰 불편을 초래하는 동작임을 알 수 있었으며 손목부분은

소재를 통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손목부분 제

작 시 심지를 덧대게 되므로 신축성에 대한 소재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동작이 크고 불편한 부

위를 야기하는 작업 시 기존작업복의 불편함이 소재개선으로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의 특성을 반영한 패턴 디자인의 개발을 위해서는 소재

의 신축성이 의복의 형태 안정성 및 외관에 미치는 영향을 평

가하는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신축성 소

재는 소재에 따라 신축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신축성 소재를 이

용한 의류제품 생산용 패턴 설계 시 소재의 신축성을 고려하여

적정 여유분을 부여해야 하므로 비신축성 소재로 의류를 제작

할 때와는 다른 여유분의 설정이 필요하다. 소재의 신축성은 피

부의 유기적인 신축성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인체 부

위에 따라 피부신장의 크기와 방향이 다르다. 또한 피부신장은

체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의복의 착용감을 높이고 인체 적합

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패턴 설계 시 소재의 특성과 함께

체형적인 요인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설경희·서미아, 2001) 

따라서 소재 개선 작업복과 같이 스트레치 소재를 사용하여

개선하는 경우, 소재 신장율의 한계를 넘어선 가동영역이 큰 동

작에 따른 의복의 구속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작업복 설계 시

여유량을 더 부여하는 등의 디자인적 측면이 동시에 이루어져

Fig. 3. Sensory test about horizon movement of arm(*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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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3.4 다리 동작

각 피험자가 기존 작업복(C)과 소재개선 작업복(P)을 임의의

순서에 의해 착용하였을 때 다리 동작에 따른 작업복 각 부위

의 착의평가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다리 옆으로 최대 벌리기 동작(L-1)에서 작업복 바지의 허벅

지, 무릎부위와 바지통 부위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으나, 기존

작업복의 평가값이 모든 부위에서 3.0 ‘보통이다’ 이상으로 불

편함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동작임을 알 수 있었다.

정립 자세에서 무릎을 약간 구부리는 동작인 기마자세작(L-

2)는 기존 작업복 착용 시 엉덩이, 바지의 앞 밑위, 안 옆솔기,

밖 옆솔기, 허벅지, 바지통 바지 무릎부분에서 유의차가 나타났

으며 아주 불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기마자세 동작은 큰 가

동영역을 요구하지 않고 무릎을 살짝 구부리는 동작임에도 불

구하고 엉덩이와 무릎부위가 많이 당기는 동작으로 소재개선

작업복 착용시의 평가 값이 모든 부위에서 증가된 것으로 나타

나 작업복 소재의 개선으로 동작기능성을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무릎 굽혀 쪼그리고 앉기 동작(L-3) 또한 무릎이나 엉덩이의

의복 압박이 큰 동작으로 바지통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위에서

유의한 차를 나타내었다. 특히 엉덩이 부분, 무릎부분, 허벅지

부분은 평가 값은 2보다 낮아 과도한 동작 작업을 하는 작업

자인 경우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쪼그려 앉아 한 무릎 바닥에 대기 동작(L-4)은 기존 작업복

착용 시 모든 부위의 평가 값이 3.0 ‘보통이다’ 이상으로 유의

한 차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는 무릎 굽혀 쪼그리고 앉기보

다 한 쪽 무릎의 압박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쪼그

려 앉아 한 무릎을 바닥에 대는 동작은 망치질을 하거나 섰다

가 앉았다가를 반복하는 작업동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동작으

로 의복에 의한 구속이 많이 생기는 엉덩이, 앞밑위, 안옆솔기

부위의 평가값이 소재개선 작업복 착용 시 높은 값을 나타내었

다. 

또 건설현장은 특히 계단이나 비계를 통하여 오르내림이 많

Fig. 4. Sensory test about movement of waist bend(*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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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장 중 하나이며 계단 등 높은 곳에 한 발 올리고 하는

작업도 빈번히 발생한다. 높은 곳에 한 발 올리기 동작(L-5)에

서는 기 손목과 바지통을 제외한 모든 부위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따라서 소재 개선 작업복의 신축성 소재는 기존작업복보다

동작에 따른 인체 움직임에 잘 적응하여 의복의 구속성을 줄여

줌으로 인체의 동작기능성을 향상시킨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신

축성 소재로 작업복 설계 시 소재의 최대 신장범위 내에서는

신체 움직임에 따라 소재가 적응될 수 있으나 동작이 소재의

최대 신장범위를 넘어설 경우는 인체를 구속시킬 수 있으므로

소재의 신축력에 따른 여유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5 산소섭취량

각 피험자가 기존 작업복(C)과 소재개선 작업복(P)을 임의의

순서에 의해 착용하였을 때 운동에 따른 평균 산소섭취량의 결

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인체는 항상 에너지를 소비하여 생명활동을 유지하고 있으

며 인체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속도를 대사율이라고 부른다. 에

너지 소비량은 인체의 산소 섭취량에 근거하는데 이는 근육의

산화능력이 미토콘드리아의 숫자, 존재하고 있는 산화효소의 양

에 의해 결정되며 산화적 대사는 궁극적으로 산소의 적절한 공

급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휴식 시에는 인체의 ATP(Adenosine

triphosphate) 요구량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적은 양의 산소공

급이 필요하나 운동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요구량 또한

증가한다. 그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산화적 ATP 생산

속도 또한 빨라진다. 근육의 산소 요구량을 만족시키기 위한 노

Fig. 5. Sensory test about movement of legs (*p<0.05 **p<0.01 ***p<0.001)

Fig. 6. Oxygen uptake about two experiment clothing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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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으로 호흡의 빈도와 양이 증가하면서 폐에서의 가스 교환이

많아지며, 심방의 박동수가 빨라지면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근육으로 더 많이 공급한다. 그렇기 때문에 폐를 통하여 혈액

속으로 들어오는 산소의 양은 인체 조직의 산화적 대사에 의해

사용되는 양과 직접적으로 비례한다. 따라서 폐에서 소모되는

산소의 양을 측정함으로서 유산소 에너지 생산을 비교적 정확

하게 추정할 수 있다(Wilmore and Costill, 1995).

본 연구의 산소섭취량 측정에서 운동기 1과 운동기 2에서 작

업복 소재에 따라 유의한 차가 나타났으며, 휴식기와 회복기에

는 유의한 차가 나타내지 않았다(Fig. 7). 이는 기존 작업복을

입고 동일한 작업을 할 경우 에너지 소비가 더 많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작업복인 경우 작업효율이 떨어지거나 피로감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운동

기 1 구간에서 산소섭취량이 다소 달랐다하더라도 회복기 1 구

간에서의 산소섭취량은 두 작업복이 비슷하게 나타난 것은 작

업이나 운동 사이의 휴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작업복을 보다 기능적인 작

업복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소재별 작업

복을 제작 후 선정된 건설현장 작업동작에 따른 착의관능검사

를 통한 동작기능성 측정과 일정 운동 시의 산소섭취량측정을

통해 작업시의 생리적 기능성을 측정하여 소재선택에 따른 작

업복의 착의 기능성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기존 작업복 착용 시 팔 동작 중, 팔 뒤로 최대 올리기 동

작에서는 손목부위, 팔 앞으로 90
o
 올리기 동작에서는 뒷품, 어

깨솔기, 옆솔기, 팔 위로 최대 올리기 동작에서는 뒷품, 손목,

옆솔기가 불편한 부위로 평가되었으며 소재개선 작업복 착용

시 개선되었다. 소재를 달리 한 경우 같은 디자인의 작업복이

더라도 동작에 따른 불편함이 해소됨을 알 수 있었으며 팔을

앞으로 올리는 작업이 많은 작업복 디자인 시, 작업복의 뒷중

심어깨솔기옆솔기의 불편함이 발생하게 되므로 신축성은 없으

나 강도가 좋은 소재를 사용한다면 이 외의 디자인 요소를 도

입하여 이 부분의 불편함을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허리를 앞으로 30
o
 굽히는 동작에서는 기존 작업복 착용 시

엉덩이, 앞으로 최대 굽히기 동작에서는 상의의 뒷품, 손목부위,

옆솔기, 하의의 허리, 엉덩이, 허벅지부위가 불편한 것으로 평

가되었으며 소재개선 작업복 착용 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를 구부리는 작업동작은 건설현장 실태조사에서 작업빈도

가 많다고 평가된 동작으로 건설현장 근로자들에게 쾌적한 작

업환경을 부여하기 위해 적절한 소재의 선택만으로도 작업복의

착의기능성이 증가됨을 나타내고 있다. 

무릎 동작 중 정립 자세에서 무릎을 약간 구부리는 기마자

세는 기존 작업복 착용 시 엉덩이, 무릎, 허리부분, 앞 밑위,

옆솔기, 허벅지, 무릎 굽혀 쪼그리고 앉기 동작에서는 엉덩이,

옆솔기, 허벅지, 무릎, 높은 곳에 한 발 올리기 동작에서는 엉

덩이, 허벅지부위가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재개선 작업

복 착용 시 각각 개선되었다. 신축성 소재는 동작에 따른 인체

움직임에 잘 적응하여 의복의 구속성을 줄여줌으로 인체의 동

작기능성을 향상시키나 작업복 설계 시 작업동작이 소재의 최

대 신장범위를 넘어설 경우는 작업복의 인체 구속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재의 신축력에 따라 여유분을 추가적으로 고려

하여야 할 것이다. 

생리적 착의 기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측정한 산소섭취량은

기존 작업복과 소재 개선 작업복 착용 시 운동기 구간에 기존

작업복 착용의 섭취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불편함을 야기

하는 작업복을 입고 동일한 작업을 할 경우 에너지 소비가 더

많아져 작업복인 경우 작업효율이 떨어지거나 피로감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작업복의 동작 기능성 및 산소섭취량은

소재개선을 통하여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피험자가 7명

인 것과 작업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한 것에 대한 결과의 해석

에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인간공학적인 작업복을 개발하

기 위한 기초단계로서 소재가 다른 두 작업복을 착용하였을 경

우의 동작 기능성 및 생리적 기능성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소

재 외의 변인을 제어하였으며 피험자는 동작기능성 평가의 훈

련을 거친 20대 남성을 선정하여 주관적 관능평가에 대한 오

차를 줄이고자 하였다. 추후 소재외의 착의기능성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 및 작업시간을 더 연장하거나 피험자를 중장년층으

로 선정하는 필드테스트 등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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